
- 『더 좋은 일자리, 함께 만드는 인천』 -

인천시「일자리 청년・창업분과위원회」

제6차 회의 결과

인천광역시

      (일자리경제과)

「일자리 청년·창업분과위원회」제6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○ (일시/장소) ’19.11.18.(월) 10:00~12:00 / 시청 중회의실(4층)

○ (참석위원) 위원 10명 중 6명 참석

* 배석 : 일자리경제과장, 청년정책과장, 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장학사 등

○ (주요내용) 신규의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의제 세부 논의

□ 주요 논의 내용 

 【1】 “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” 논의(제안: 권○○ 위원)

○ (자유학년제) 1-1학기, 1-2학기 2개 학기 모두 자유학기로 추진

- 교과과정이 확정되는 1~2월 안에 교육청과의 협의 필요(고○○ 장학사)

- 진로탐색 또는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보는 것은 가능(고○○ 장학사)

○ (교육강사)

- 명장마다 강의기법이 상이하며 평균연령대가 높은 명장은 학생들

과 어울리기 쉽지 않음(임○○ 위원)

- 명장, 기업CEO 대상으로 강의기법 등 사전교육 이수(권○○ 위원)

- 명장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대표도 참여하여 긍정효과 기대(권○○ 위원)

○ (교육방법)

- 주입식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인식개선을 위해 유튜브를 활용*하는 등

학생 스스로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고민(창업기반담당)

* 중소기업, 명장, 창업 관련 유튜브 청취한 학생 대상으로 쿠폰 등 지급

- 창업, 중소기업 분야 동아리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(정○○ 위원)

- 동아리활동 지원* 및 진로탐색 활동에 명장특강을 진행하는 등 

2track으로 진행해보는 방안(권○○ 위원)

* 청년·중소기업 대표가 학교 동아리에서 멘토링 역할

- 강당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직접 기업의 현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

인식개선에 효과적(손○○ 위원)



○ (기타의견) 중소기업,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을

수 있는 네이밍 필요(창업기반담당)

 【2】 “초기 창업자-창업준비자와의 만남의 장” 부서 검토의견(청년정책과)

○ (네트워킹 데이) 12.4., 창업카페에서 ‘따뜻한 네트워킹 데이’ 추진

- 네트워킹은 창업에서 중요한 요소로, 창업자 간 정보를 교류하고 

대화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

- 창업카페 활성화 차원의 첫 시도이며, 점차 발전 기대

< 네트워킹 데이 >

(일시/장소) ’19.12.4.(수) 17:00~19:00 / 인천 창업카페

(대상) 창업자, 창업 관련 전문가,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

(내용) 창업 관련 강연회, 창업기업제품 피칭, 창업자 간 네트워킹 시간

- 강사의 강연 부분이 크게 차지하지 않기 바람(정○○ 위원)

- 5년 이상 된 창업자와의 만남으로 창업의 현실적 조언(김○○ 부위원장)

- 처음은 시에서 주도하나 향후에는 민간 창업자 스스로 행사를 

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(임○○ 위원) ex) 핀란드 슬러시 등

○ (오지LAB) 내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(가칭)‘내가 원하는 멘토링’,

‘고독한 편지함’, ‘피칭’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웹사이트 구축 예정

- 네트워킹 데이의 네이밍으로 ‘오지랩’도 좋은 아이디어(임○○ 위원)

□ 논의 결과

○ (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상정안건 결정)

⇒ 초기 창업자-창업 준비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(안)

○ (일자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심의안건 추진상황) 대상자 확정

- “인천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”의 경우 취·창업한 청년 대상 지원

○ (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) 논의한 의견 반영하여 자료 보완


